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

화학정보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일까? 제조기업들이 유형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듯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기업이나 개인은 무형의 재화를 창출하고 판매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지적재산권이 바로 소프

트웨어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오래전부터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활동이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는

출판 및 정보산업이 지식산업과 관련해 지적재산권으로 중요하게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뉴 밀레니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무장관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에게 소프트웨어

와 출판물, 유사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특별 지시할 정도이다. 보통 심각

한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인 것이다.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우리나라가 2 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대학가 80%, 일반기업 50%, 기타 97% 등 전체적으로 약

7 0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복제율을 미국 수준인 2 7 %로 낮추면 연간 2만

8 0 0 0여명의 고용 창출과 1조5 0 0 0억원의 추가세수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되고 있을 정도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출판 및 정보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은 유형자산보다는 핵심기술 및 디자인, 관련정보 등 지적자

산에 의해 결정되고, 여기에서는 정보산업이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큰 몫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학경제연구원( C M R I )도 지적재산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화학저널을 1 9 9 1년 창간해 3 5 0

호 가까이 발행하고, 화학연감을 비롯한 단행본을 출판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 부문에서 지적재산권

을 침해하려는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기업에서 화학저널 및 화학연감을 복사해 돌

리는 것까지는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구독하지 않는 화학관련기업 또는 오퍼상에

게 유출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는 그룹의 전산망에 화학저널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및 통신 붐을 타고 인터넷 및 통신망에 화학저널 및 화학연감 기사를 게재하거나 데이터화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화학경제연구원 소유의 지적재

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형사적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C M R I는 우리나라의 여건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논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독자기업들과의 원

만한 협조를 위해 여러모로 기다려왔다. 하지만 더이상 묵과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도 사

실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지적재산권 보호능력이 꼴찌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 E R C )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능력지수는 8 . 8 9로

조사대상국 1 2개국 중 1 0위를 차지했다. 8위와 9위에 오른 베트남(8.75), 인디아( 8 . 8 5 )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폴(3.91), 일본(4.00), 홍콩 ( 4 . 9 0 )은 물론 필리핀(5.57), 대만(7.23), 말레이지아

(7.25), 타이( 7 . 7 1 )에도 크게 뒤져 있다.

그렇다면 뉴 밀레니엄 시대에 가장 촉망받고 성장성이 큰 산업은 무엇일까? 아마도 1 0에 8 - 9는 필

경 지식산업을 내세울 것이다. 1900년대 들어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와 생활방식 그리고 경제모럴을

바꾸어 놓았듯이 2 0 0 0년대에는 지식산업이 제조업을 제치고 선두권으로 부상하리라는 것은 쉽게 점

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F o r t u n e은 1 9 9 8년 4월호에서 M i c r o s o f t의 1 9 9 7년 기준 자산가치가 1 4 4억달러이나

시장가치는 1 9 9 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시장가치와 자산가치의 차이가 바로 지식자본의 가치라고

지적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화학시장정보는 방대한 인력과 조직체계 그리고 노하우 없이는 수집과 체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강조해둔다.

<화학저널 1 9 9 9 / 1 2 / 1 3 >


